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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
한·중 경제·통상 협력 강화

-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, 중국 상무부 왕 원타오 부장과 양자 면담 개최
- 무역구제 사전 소통, APEC 개최 경험 공유, 산업단지 협력 강화 등 합의

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중국 상무부 왕 원타오 부장과 11.1(토) 경주 

(소노캄 호텔)에서 한중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, 양국의 민생경제 활성화

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경제·통상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
  먼저 김 장관은 ‘세계를 평안하게 하려면, 먼저 협력이 있어야 한다’는 

삼국지연의에서 손권과 동맹을 맺으며 제갈량이 한 말을 인용하며, 한중 

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

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고, 한국이 금년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하

도록 지지해 준 중국측에 사의를 표하며, 내년도 중국 주최 APEC도 성공

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하였다. 

  양측은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와 RCEP 차원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는 

한편, 무역구제 조치 전 양측의 다층적인 협력채널을 통해 상호 소통하여 

사안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.

  또한, 양측은 한중 산업협력단지(한국 새만금, 중국 산둥성 옌타이, 장쑤성 옌

청, 광둥성 후이저우)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, 중국측은 새만금에 관심이 

있는 기업들로 구성된 투자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하였으며, 희토류를 포함

한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협력해 나가기

로 하였다.

  왕 부장은 가까운 시일 내 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 경제·통

상 협력 방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, 이에 김 장

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. 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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